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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큐멘터리사진작가

아프리카와중동지역을잇는곳이시나이반도다.

겉으론척박해서보잘것없어보이는곳이지만

역사적으로많은이야기를품고있다.

지금도민족문제, 종교간의갈등….

하루도바람잘날없는곳이다.

한밤중에출발해걸어서산을오른다.

뭐가있는지도모르고잘보이지도않는길만을따라

무릎이깨져가면서오르고또올랐다.

그옛날모세가십계명판을받았다는이야기가

워낙성스럽게전해져서믿음이있든없든

이시나이산에오르고싶었고

또올라야만했다.

동이트기전에해발2285m정상에도착했다.

제법많은사람이올라와옹기종기몰려있다.

이제동이트기만을기다리면된다.

이따금 목사님~! 어쩌고저쩌고… 하는

우리말소리도들려오는것을보니

단체로성지순례온이들도꽤있는듯.

산아래보다훨씬써늘하다.

이럴때는뜨거운국물을가진자가최고다.

드디어동이터오고아침해의첫햇살이

이산정에붉게꽂히니

모두가천지창조의순간이라도보는듯

탄성을지르면서도숙연해진다.

나무한그루, 풀한포기없어보이는곳에서

단식으로이어진40일간의기도끝에

성령으로계시를받은곳이라하니순례자들에게는

이자리에선것만으로도성스러움그자체이리라.

유대인역사에서신이처음으로모습을드러낸곳이라는이시나이산.

그들은신이선택한민족이라자부한다지만

우리는그보다더한천손(天孫)이라말한다.

하지만하는짓을보면둘다말장난일뿐이다.

받았다는십계명은어둠속에처박아버리고

세계를상대로드러내는온갖악행과

신의이름을팔아민족을분열케하는무리.

어쩌면세계에서가장못되거나어리석은민족일수있으리.

그들의오만방자함을감히고(告)하기위해

먼길을돌아이시나이산에올랐다.


